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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역설: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믿을수록

타인의 창의적 특성을 더 바람직하게 평가하는가?

 서   희   영               장   재   윤†

서강대학교

본 연구는 사회 전반에 걸쳐 창의성이 강조되나 창의적인 사람은 환영받지 못하는 현상을 

조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미국 교사들의 창의적 성

격특성에 대한 역설적 지각을 재확인한 선행 연구(Kettler et al., 2018)를 따라 연구 1에서는 

한국 초․중․고등 교사 172명을 대상으로 개인차 변인을 조사하고, 학생들의 성격특성(창의

적 및 반창의적 특성)을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한국 교사들 역시 창의적 성격특성을 덜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확장하여 연구 

2에서는 한국 기업의 정규직 331명을 대상으로 창의성 역설 현상과 이에 대한 창의적 마인

드셋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창의성에 대한 역설이 직장 맥락에서 더욱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 및 연구 1에서와 같이 타인의 창의적 성격특성 평가에 유일

하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은 자기 창의성 지각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창의적 성장 마

인드셋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과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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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변하는 21세기 경영 환경에서 개인, 팀 

및 조직이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창의성이 요구된다(Anderson et al., 2014). 

창의성은 조직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 꼽히며(Shalley et al., 

2004; World Economy Forum, 2020), 산업,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George & Zhou, 2001; Grant & Berry, 

2011). 창의성은 복잡하고 확산적인 심리학적 

구성개념으로(Sternberg, 1985) 다양하게 정의

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 활동의 어떤 영역에

서든 새롭고(novel) 적절한(appropriate) 아이디어

를 생성하는 것(Amabile, 1997)으로 정의된다. 

조직의 관점에서는 새로우면서도 조직에 유

용한(useful) 아이디어, 산물(products) 또는 절

차(procedures)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Anderson et al., 2014; Yuan & Woodman, 2019). 

창의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추구해야 할 

목표로 생각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창의적 

행동이나 아이디어를 잘 수용하지 않는 창의

성 역설(creativity paradox; Staw, 1995; Sternberg, 

2005) 현상이 나타난다.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위험감수(risk takers), 비동조

성(nonconformists), 유연한 사고 및 고집스러운 

집중(Feist, 1998; Runco, 2004; Staw, 1995)과 같

은 특징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동화되기 어렵

고(Staw, 1995), 부담스러운 아웃사이더(outsider)

로 간주되기 쉽다(Kaufman et al., 2006).

Mueller 등(2012)은 외현적으로는 창의성을 

원하지만, 암묵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거

부하는 이러한 경향을 ‘창의성에 반하는 편향

(bias against creativity)’이라고 하면서, 주된 원인

이 불확실성(uncertainty)의 지각이라고 하였다. 

어떤 아이디어가 독창적(original)일수록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실패 가능성(Madjar et al., 

2002)이 높게 지각되면서 창의성에 대한 부정

적 태도가 촉발되는 것이다. 창의적인 해결안

을 제시하는 리더의 잠재력(leadership potential)

이 더 낮게 평가되며(Mueller et al., 2011), 조직

의 의사결정자들은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실패

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피하고자 상대적으로 

위험(risk)이 덜한 안전한 경로를 택하면서 창

의적인 아이디어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Mueller et al., 2018). 

한편, 교육 장면의 창의성 연구자들은 학생

의 창의적 성격특성이나 행동에 대해 부정적

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교사들이 통제

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거나(Torrance, 1995), 

독창적인 질문이나 비범한 행동을 교실 질서

의 방해 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Sternberg & Grigorenko, 1997). 이렇듯 기업 및 

교육 현장에서는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믿는 

개인의 신념과 상관없이 창의성에 대한 양가

적(ambivalent) 태도가 흔히 나타날 수 있다(Lee 

et al., 2017; Mueller et al., 2012). 

본 연구는 교사 및 조직 구성원들이 창의성

을 중요한 가치로 믿는 경우에도 창의적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학생 및 동료 구성원을 덜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창의성에 대한 역설 현

상을 확인하고, 나아가 이러한 역설과 관련된 

개인차 변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y)을 더 심층적

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혁신의 필수요소로 강조되는 창의성(Anderson 

et al., 2014)은 조직 및 경영 분야에서 더욱 다

양한 방법과 관점에서 연구가 급증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George, 2007). 초기 창의성 연구

는 주로 결과로서 창의성을 중심으로 그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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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 제고의 방법에 관해 연구되었으며, 이

에 더해 최근에는 창의적 과정, 창의적 작업, 

선행 요인으로서의 창의성 등 연구의 스펙트

럼을 넓혀가고 있다(Harrison et al., 2022). 그러

나 창의성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실

제 현장에서 구성원들이 창의성에 대해 역설

적인 관점을 가진다면 창의성과 성공적인 수

행, 훌륭한 리더 또는 능력 있고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를 함께 떠올리기란 어려울 것이며

(Epitropaki et al., 2018), 창의성을 강조하는 것

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창의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실재하는 현장에서의 창의성 역설 현상

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Kettler 등(2018)은 교사들의 창의적 성격특

성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비선호 현상을 지

적하면서, 이를 이전 연구(Westby & Dawson, 

1995)와 비교하였다. 두 연구 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창의성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

지만, 교육목표 중 창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사들도 학생들의 성격특성에 대한 

평정에서 호기심이 많고 독창적인, 즉 창의적 

성격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여전히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arwowski 등

(2020)은 교사들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을 조사하였다. 네 개 국가(영국, 호주, 폴란

드, 이태리)의 교사를 대상으로 창의적 인물의 

인지능력, 성격특성 및 전형적 행동을 바탕으

로 개발한 창의적 학생 특성 설문지(Creative 

Student Characteristics Questionnaire) 42문항을 제

시하고 각 문항이 창의적 학생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를 평정하게 하였다. 분석결과, 네 

개 국가 일관적으로 학업 성취와도 연관된 개

방성, 호기심, 다른 관점으로 보기 등의 인지

능력 관련 문항들에 대해서는 높게 평정하였

지만, 반항적, 독립적, 비동조적 성격특성은 

낮게 평정하였다. 이것은 교사들이 일반적으

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특성(탈규범적, 

충동적, 독립적 특성 등)은 창의적 학생의 특

성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

사들이 인정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창의적 학

생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창의성 역설 현상을 

한국의 학교 장면에서 반복검증하고, 나아가 

기업 장면으로 연구를 확장하여 실재하는 창

의성에 대한 역설 현상을 이해하고, 창의적 

성격특성을 중심으로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y)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창의성이 더욱 강

조되는 환경적 요구에 부합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의 방향을 논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목표

로서 창의적 사고의 중요도 지각(순위) 및 개

인차(경력, 교수 학년 및 과목, 연령, 자기 창

의성 지각) 변인이 창의적 성격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봄으로써 선행 연구를 재현고자 하였

다. 연구 2는 기업 맥락으로 확장하여, 첫째, 

창의성 역량에 대한 중요도 지각과 창의적 성

격특성을 가진 구성원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창의성 역설’ 현상을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Kettler 등(2018)의 

연구에서 유일하게 창의적 성격특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개인차 변인인 

‘자기 창의성 지각’이 조직 구성원(동료 및 상

사)의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셋째, 이 둘 간

의 관계에서 창의적 마인드셋(creative mindsets, 

Karwowski, 2014)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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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마인드셋은 창의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창의성에 대해 자신의 능력, 동기, 

성격특성 등을 고정된 것으로 보고 변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지(창의적 고정 마인드셋

과) 혹은 성장이나 쇠퇴가 가능한 유연한 것

으로 믿는지(창의적 성장 마인드셋)를 나타낸

다. 이러한 창의적 마인드셋이 자기 창의성 

지각과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평가 간의 관

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여, 현장에서 널리 나

타나는 창의성 역설, 창의성에 대한 편향이 

완화될 수 있는 경계 조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창의성 역설과 편향

조직에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가져다주는 

핵심역량으로서 조직과 구성원의 창의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Shalley et al., 

2004). 이러한 환경은 조직 내 창의성, 창의적 

인물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지해야 한다는 

규범적 압력을 만들어 내면서, 창의적 아이디

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외현적으로 드러

내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

향(social desirability bias)이 함께 형성된다(Runco, 

2010). 반면, 이러한 분위기와는 모순적이게도 

창의성을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창의성에 반하는 편

향’도 동시에 나타난다(Mueller et al., 2012). 이

러한 편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지는 ‘새

로움’의 측면이 실현 가능한지,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지, 또한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 등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사람들에게 불

확실성의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불

확실성은 실패 가능성 및 사회적 거부(social 

rejection)와 연관되며,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은 결국 창의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Lee et al., 2017; Mueller et al., 

2014; Staw, 1995). 창의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조직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막상 창의

성(혹은 창의적 인물)을 일관되게 중시하는 

조직을 더 찾기 어려운 경우도 이 때문이다

(Sternberg, 2005).

Miron-Spektor와 Erez(2017)는 창의성에는 본

유적으로 역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다양

한 관점에서 창의성 관련 역설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모든 창의적 상황의 기저에는 모순, 

역설 또는 양립 불가능성(incompatibility)이 존

재하며, 창의성은 이러한 양립 불가능성을 부

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인정하고 함께 작

업하면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창의성에 몰입할 때 사람들은 역설적인 사고, 

프로세스, 목표, 정체성, 관점을 경험하게 되

는데, 이 과정은 생성적인(generative) 동시에 평

가적(evaluative)이고, 유연하지만(flexible) 고집스

러우며(persistent), 열정적인(passionate) 동시에 

절제된(disciplined)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역설은 창의성의 결과적 측면(새로움

과 유용성), 과정적 측면(확산적 사고와 수렴

적 사고), 지식적 측면(전문성과 새로움), 정체

성의 측면(갈등적이면서 상호적), 집단적 측면

(개성과 동조성) 및 리더십 측면(탐구와 활용)

에서 두루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편, Bonetto 등(2021)은 진화적 관점에서 

창의성의 역설을 제시하는데, 무기를 발명하

여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과 같은 

창의적 사고나 행동은 유기체의 생존 가능성

을 높여주지만, 그러한 사고나 행동은 기존 

체제나 집단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에게는 상당

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동시에 개체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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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보

았다. 

이러한 창의성의 역설적 특징은 학교나 기

업 등 사회 전반적 영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도, 막상 창

의적인 혹은 창의적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들

은 아웃사이더 또는 별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

(Kaufman et al., 2006).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

들의 현상 유지(status quo)를 선호하는 기본적

인 성향으로 인해(Eidelman & Crandall, 2012), 

독창적인 아이디어일수록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며(Licuanan et al., 2007), 사람들은 사회적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아이디어를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창의성, 

창의적 아이디어, 창의적 성격특성 및 행동을 

얼마나 바람직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람들은 긍정과 부정의 양가적 감정을 가질 

수 있다(Lee et al., 2017; Mueller et al., 2012).

Mueller와 동료들은 일련의 실험 연구를 통

해,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구성원에 대해 

리더십 잠재력(leadership potential)을 낮게 평가

하고(Mueller et al., 2011), 조직 내 주요 의사결

정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대적으로 저평

가하며(Mueller et al., 2018), 조직 구성원들이 

창의적인 리더일수록 덜 현명하다고 평가하는 

것(Mueller et al., 2018)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창의성과 지혜(현명함)를 반비례 관계

로 인식하는(Sternberg, 1985, 2005) 창의성에 반

하는 편향을 드러낸다. 

위계적 구조를 가진 대부분의 기업 조직에

서는 구성원의 창의적인 특성, 즉 새로운 관

점에서의 질문이나 관습적이지 않은 행동을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문제해결 및 목

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각하게 되어, 

창의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비록 근거 있는 위험감수 행

동 및 혁신을 위한 행동은 긍정적인 창의적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연구도 드물게 제시

되었지만(Dacey & Lennon, 1998; Sawyer, 2012), 

실제 업무 현장에서 이러한 창의적인 행동에 

대한 역설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 스스로 창

의적인 행동이나 성격특성을 드러내는 것을 

검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의 창의적인 

행동 또한 바람직하지 않게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창의성의 본유적인 특성

과 창의성 발현에 따르는 불확실성 지각 및 

위험감수를 요구하는 특성으로 인해, 창의성

이 중요하다고 믿으면서도 창의적 인물(학

생․동료)을 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는 창

의성 역설 현상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지

각을 창의성에 대한 태도로 보고(Feist, 1998; 

Kettler et al., 2018; Runco, 2004), 선행 연구

(Kettler et al., 2018)의 방법을 따라 창의성 중

요도 지각과 성격특성(창의적․반창의적) 평가

를 중심으로 그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역설 현상은 창의성이 21세기 필수 역량으로 

강조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실무 차원에서는 

창의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

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창의성을 강조하는 

환경적 요구와 실무적 차이에 대한 고찰이 필

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지각

성격특성은 초기 창의성 연구의 주요 관심 

주제로, 창의성 이론의 핵심으로 간주되었다

(Sternberg & Lubart, 1996). 특히 1949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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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미국 성격평가연구소(IPAR; Institute of 

Personality Assessment and Research)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창의적 인물들의 성격특성을 과학

적 방법으로 밝혀내는 것으로, 여러 직업 분

야의 다양한 인물(건축가, 발명가, 엔지니어, 

작가, 수학자 등)을 연구하였다. 창의성과 성

격특성에 대한 메타분석을 한 Feist(1998)는 과

학자와 비과학자,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비교 

및 창의적인 과학자와 창의적이지 않은 과학

자들의 비교에서 창의적 인물들은 그렇지 않

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일관된 특성을 가진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 이러한 연구결과로

부터 창의적인 성격특성이 실재하며, 그것이 

창의적 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Runco, 2004).

한편, 또 다른 일련의 창의적 성격 연구들

은 창의성과는 거리가 먼(contraindicative) 성격

특성(이하 ‘반창의적 성격특성’으로 칭함)에 대

해서도 일관된 합의를 이루었다(Domino, 1970; 

Kettler et al., 2018; Proctor & Burnett, 2004). 

MacKinnon(1963)의 연구에서 창의적이지 않은 

건축가들은 자신을 성실하고, 지적이며, 정직

하고, 믿을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실용적이

1) 창의적인 과학자와 예술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특성들을 1) 사회적, 2) 동기적(정서적), 3) 

인지적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예술가들의 

경우, 사회적 범주에서 ‘규범을 의심하는’, ‘잘 

순응하지 않는’, ‘독립적’, ‘적대적’, ‘냉담한’, ‘차

가운’, ‘내향적’이 있었고, 과학자의 경우, ‘지배

적’, ‘거만한’, ‘적대적’, ‘자신감 있는’, ‘자율적’, 

‘내향적’이 있었다. 동기적(정서적) 범주에서 예

술가와 과학자 모두, ‘무엇인가에 추동된(driven)’, 

‘야망이 있는’이 있었고, ‘충동적’, ‘불안한’, ‘정

서적으로 예민한’은 예술가에게서만 나타났다. 

인지적 범주에서는 ‘개방적’은 두 집단 모두에서 

나타났고, ‘상상력이 있는’은 예술가 집단에서, 

‘유연한(flexible)’은 과학자 집단에서 나타났다. 

라고 표현하였고, Runco(2010)도 창의적 행동과 

부적 관련이 있는 특성들을 반창의적 성격특

성으로 보고 경직성(rigidity), 동조성(conformity) 

등을 예로 들었다.

Kettler 등(2018)은 창의성에 반하는 편향이 

교육 분야의 오래된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창

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교사

들의 창의성에 대한 역설적 태도와 지각에 변

화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앞서 Westby

와 Dawson(1995)은 교사들에게 다수의 성격특

성을 제시하고 각 특성이 얼마나 바람직한지

(desirability)를 평가하게 하였는데, 교사들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least favorable) 것으로 

평가한 특성들은 대부분 ‘창의적 원형(creative 

prototype)’에 해당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교사

들이 창의성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드러낸 것이다.

Kettler 등(2018)은 창의성 및 창의적 사고가 

21세기 교육의 필수요소로 더욱 강조되는 점

에 주목하여, 앞선 연구의 결과가 재현되는지

를 보고자 하였다. 즉, 교사가 교육목표로서 

창의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여

전히 창의적 특성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지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앞선 연구와 달리 

Runco(2010)가 타당도를 확인한 창의적 성격특

성 및 반창의적 성격특성 각 10개 문항을 추

출하고 무작위로 제시하여 바람직성을 평정하

게 하였다. 더불어 연령, 성별, 경력 등의 개

인차 변인이 창의적 성격특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교사가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지

각하는 정도 및 교육목표로 창의성을 중요하

다고 믿는 정도가 창의성에 대한 지각에 영향

을 미치는지도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창의성이 더욱 

강조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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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성격특성을 가진 학생을 덜 바람직하

게 평가하였고, 교사의 개인차 변인들은 이러

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교

육목표로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교

사들도 다른 교육목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

는 교사들보다 창의적 성격특성을 더 바람직

하게 평가하지는 않았다. 다만 교사가 자신의 

창의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학생들의 창의

적 성격특성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

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Kettler et al., 2018)에서 

나타난 교육 장면에서의 창의성 역설 또는 창

의성에 반하는 편향이 국내 교육 장면 및 조

직 장면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조직 장면에서 창의성을 강조하는 환경적 요

구와 실무적 차이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찾고

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 1은 선행 연구의 반

복 검증으로, 국내 초등․중등․고등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고,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조직 맥락에서 교사를 대상으

로 살펴본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되, 구성

원들의 창의성에 대한 지각이 창의성을 강조

하는 환경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역설적 현

상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

다. 나아가 역량 중요도와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평가 간 관계에서 시사점을 찾고, 선행 

연구 및 연구 1에서 개인차 변인 중 유일하게 

창의적 성격특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 자기 창의성 지각을 고려할 때, 창

의성에 대한 신념이 창의성에 대한 태도를 형

성할 것으로 보고 창의적 마인드셋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창의적 마

인드셋이 자기 창의성 지각과 창의적 성격특

성에 대한 평가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확인

하여, 만연한 창의성 역설 현상이 완화될 수 

있는 경계 조건에 대해 고찰하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환경에 부합하는 창의성에 대한 

태도 및 조직 분위기의 변화 방향을 논의하

고자 하였다.

먼저, 창의성이 강조되는 환경에도 창의적 

성격특성을 덜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창의성 

역설 현상을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첫 번

째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조직 구성원들은 창의적 성격특성

을 가진 동료 구성원을 반창의적 성격특성을 

가진 동료 구성원들보다 덜 바람직하게 평가

할 것이다.

창의성 역량에 대한 중요도 지각

역량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바람

직한 특성이나 자질로서, 효과적인 수행에 필

요한 지식, 기술, 능력 및 기타 특성들(KSAO’s)

의 집합을 의미한다(Campion et al., 2011). 

Bartram(2005)은 직장에서의 자기 평가(self 

appraisal) 및 상사 평가(supervisor appraisal) 자료

에 대한 요인분석과 다차원척도법을 통해 8대 

역량(Great Eight; Bartram et al., 2002; Kurz & 

Bartram, 2002)을 도출한 바 있으며, 29개의 타

당화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8대 

역량’의 준거로서의 가치를 입증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조직에서 강조되는 핵

심역량으로 8대 역량(the Great Eight; Bartram, 

2005)을 참조하였고, 8대 역량에는 창의성 역

량이 포함되었다. 

합리적인 사고 및 판단을 하는 조직 구성원

이라면 창의성 역량을 중요하게 판단할수록 

창의적 성격특성을 가진 구성원을 보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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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게 평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

나, 창의성 역설이나 편향을 보인 선행 연구

들의 결과(예, Kettler et al, 2018)를 참조할 때, 

조직에서 역시 창의성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경우에도 창의적 성격특성을 더 바람직

하다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반창

의적 성격특성을 더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역

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a. 창의성 역량에 대한 중요도 지각

과 동료 구성원의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평

가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

다. 즉, 창의성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도 

창의적 성격특성을 가진 구성원을 더 바람직

하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설 2b. 창의성 역량에 대한 중요도 지각

과 동료 구성원의 반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즉, 창의성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더

라도 반창의적 성격특성을 가진 구성원을 더 

바람직하게 평가할 것이다.

자기 창의성 지각과 창의적 마인드셋

Kettler 등(2018)의 연구에서 교사가 학생들

의 창의적 성격특성의 바람직성을 평가할 때,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은 자신

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의미하는 자기 

창의성 지각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가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생각할수록 학생들의 창의적 

성격특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성 매력 이론(similarity 

attraction theory, Byrne, 1971)에서처럼, 자신과 

유사한 태도, 믿음, 가치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보다 끌리게 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믿는 경우 상대적으로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억압적 태도나 편향

이 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조직 맥락에서도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지

각하는 구성원이 많을수록 창의성 역설이 덜 

드러날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스

스로 창의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다른 구성원들

의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해 더 바람직하게 평

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 자기 창의성 지각과 동료 구성원의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간에

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즉, 자신이 

창의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창의적 성격특성을 

가진 구성원을 더 바람직하게 평가할 것이다.

자신의 창의성 지각이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창의

성에 대한 신념이 창의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Karwowski 

(2014)는 사회인지 및 교육심리 분야에서 널

리 연구된 개인의 사고방식으로서 마인드셋

(Mindsets; Dweck & Leggett, 1988) 개념을 창의

성 연구로 확장하여 창의적 마인드셋(creative 

mindsets)을 제시하였다. 그는 창의적 마인드

셋을 안정적(stable) 대비 가변적(malleable) 특

성에 대한 신념이자, 창의성을 지각하는 방식

으로 정의하고, 창의적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과 창의적 고정 마인드셋(fixed mindset)

을 구분하였다. 개인이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

느냐에 따라 개인의 기능과 웰빙, 학습 목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된 바(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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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진국, 2019; Dweck & Leggett, 1988)를 토대

로, 창의적 마인드셋 역시, 개인이 자신의 창

의적 능력, 동기, 성격특성 등을 안정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믿거나, 성장이나 쇠퇴가 가능

한 유연한 것으로 믿는 창의적 마인드셋에 따

라 창의성을 다르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창의적 고정 마인드셋은 실체 이론(entity 

theory)을 지지하는 관점이다. 이는 창의성이 타

고나는 것이며 시간에 따라 변화시키기 어려

운 것으로 믿는다. 반면, 창의적 성장 마인드

셋을 가진 사람은 증분 이론(incremental theory)

을 지지하며, 창의성을 개발 및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창의적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창의적 행동에 동

기를 부여하는 반면, 반대로 창의적 고정 마

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창의적 행동을 위축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였다(Karwowski, 

2014). 또한, 창의적 성장 마인드셋은 창의적 

자기효능감(creative self-efficacy), 자기 창의성 평

정(self-reported creativity), 창의적 자기 정체성

(creative personal identity) 및 창의적 활동(creative 

activities)과 정적 상관이 나타나는 반면, 창의

적 고정 마인드셋은 이들과 부적 상관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retz & Nelson, 2017, 

Karwowski, 2019). 

따라서 개인이 창의성을 지각하는 방식으로

서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y)

인 창의적 마인드셋에 따라 자기 창의성 지각

과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간

의 관계가 달라지는지 그 영향을 추가로 조사

하고자 하였다. 창의적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창의성을 발전 및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창의적 자아 및 창의적 행동과 

정적 상관이 나타난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자기 창의성 지각과 동료 구성원들의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와의 

정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

면, 창의적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이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

측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4a. 창의적 성장 마인드셋은 구성원 

개인의 자기 창의성 지각과 동료 구성원의 창

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간 관계

를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창의적 성장 

마인드셋이 높을수록 자기 창의성 지각과 창

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4b. 창의적 고정 마인드셋은 구성원 

개인의 자기 창의성 지각과 동료 구성원의 창

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간 관계

를 조절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창의적 

고정 마인드셋이 높은 것은 자기 창의성 지

각과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간 정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연구 1

연구대상 및 절차

가입 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패널로 구성하

는 IBP(Invitation Based Panel)를 보유한 온라인 

조사업체를 통해 국내 초등․중등․고등 교사

(N = 172)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

다. 설문의 주제를 ‘전문가 및 일반인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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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에 대한 인식 조사’로 제시하고, 동일방

법편향(common method bias)을 방지하기 위해 

Podsakoff 등(2012)의 제안에 따라, 일주일의 간

격으로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시점을 달리하

였다. 예측변인에 해당하는 교육목표의 중요

도 순위 및 자기 창의성 지각을 1차에, 종속

변인에 해당하는 창의적 성격특성 및 반창의

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를 2차에 

측정하였다. 

우선, 1차 조사에 총 200명이 모집되었으며, 

1차와 2차에 모두 응답한 172명의 표본을 분

석에 사용하였다.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으로, 남성 89명(51.74%), 여성 83명(48.26%)

이었고, 평균 연령은 46.46세(SD = 9.89), 20대

(9명, 5.23%), 30대(33명, 19.19%), 40대(63명, 

36.63%) 및 50대 이상(67명, 38.95%)으로, 40대 

이상이 75.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력기간은 평균 18.42년(SD = 9.85)으로 5년 

이하(20명, 11.63%), 6-10년(19명, 11.05%), 11-15

년(35명, 20.35%), 16-20년(33명, 19.19%), 21

년 이상(65명, 37.79%)이었다. 초등교사(59명, 

34.30%), 중등교사(47명, 27.33%) 및 고등교사

(66명, 38.37%)로 구성되었으며, 교수 과목의 

경우 과학(17명, 9.88%), 국어(18명, 10.47%), 사

회(23명, 13.37%), 수학(22명, 12.79%), 영어(14

명, 8.14%), 체육(11명, 6.40%) 및 초등 전 과목

(33명, 19.19%)과 음악, 안전, 보건 등 기타(34

명, 19.77%)가 포함되었다.

측정도구

교육목표 중요도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과 선행 연구

의 교육목표를 참고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서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판단하는 다섯 가지 

교육목표를 선정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하는 교육목표를 5로, 가장 덜 중요하다고 판

단하는 교육목표를 1로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

다. 다섯 가지 교육목표는 1) 교과과정의 지식

과 기술의 숙달 및 습득, 2) 교과과정의 내용

에 대한 비판적 사고, 3) 교과과정의 내용에 

대한 창의적 사고, 4) 교과과정의 내용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5) 교과과정의 내용과 관

련된 문제해결 능력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시에는 각 교육목표의 평균과 창의

적․반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와의 스피어만 순위 상관(Spearman’s ρ)을 파악

하여 교육목표로서 창의적 사고의 상대적 중

요도와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자기 창의성 지각

Kettler 등(2018)이 이전 연구(Dacey & Lennon, 

1998; Sawyer, 2012)에서 창의성 관련 행동을 

기준으로 제시한 여덟 개의 특성 문항을 사용

하여,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응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

기 창의성 지각을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시는 

‘나는 창의적이다’,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와 같은 긍정 여섯 문항과 두 개의 역문항(‘나

는 복잡함보다 간결함을 선호한다’, ‘나는 내

성적이고 실용적이다’)으로 구성되었다(전체문

항 [부록5] 참조). 구체적으로, 교사들에게 동

료, 후배, 친구 및 가족 등이 응답자의 특성에 

대해 평가한다고 생각할 때, 각 특성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된 7점 

리커트 척도에 반응하도록 하였고, 전체문항 

점수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기 창의

성 지각 전체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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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7이었다. 

창의적․반창의적 성격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Kettler 등(2018)의 연구에서 활용한, 타당도

가 확인된 성격특성 문항들(Runco, 2010)을 사

용하였으며, 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을 

평가하게 하였다. 창의적․반창의적 성격특성 

각 10문항(문항은 Table 1에 제시)을 무작위로 

제시하고, 응답자의 학급 및 강의를 듣는 학

생들을 떠올릴 때, 제시된 성격특성이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정도를 5점 리커

트 척도(1 = 거의 바람직하지 않다, 5 = 상

당히 바람직하다)로 평가하게 하였다. 창의적 

성격특성 10문항과 반창의적 성격특성 10문

항 각각의 점수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으

며, 창의적 성격특성 10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1, 반창의적 성격특성 10문

항의 신뢰도 계수(α)는 .88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SPSS 22.0을 사용하여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분석, 상관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였고, 창의적 성격특성과 반창의적 성격특성 

간 평균 차이 검정을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령, 성별, 경력, 교수 학

년 및 과목이 성격특성의 바람직성 평가에 영

향을 미치는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교육

목표로서 창의적 사고의 중요도 지각이 학생

의 창의적․반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

직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스피어만 순위 

상관(Spearman’s ρ) 및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하

였다.

분석결과

창의적․반창의적 성격특성의 바람직성 

평가

학생의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의 

문항별 기술 통계 자료를 표 1에 정리하였다. 

국내 교사들에게서도 선행 연구(Kettler et al., 

2018)에서와 같은 창의성에 대한 역설적 지각

이 나타나는지, 즉 창의적 성격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반창의적 성격특성을 가진 학생들보

다 덜 바람직하게 평가하는지 확인하고자 하

였다. 국내 교사들이 평정한 창의적 성격특성 

및 반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의 두 평균 점수 간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

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창

의적 성격특성 평균 3.14(SD = .47)과 반창의

적 성격특성 평균 3.90(SD = .55)의 평균 차이

는 유의하였다(t = 14.50, df = 171, p < .001, 

d = 2.54). 대부분의 창의적 성격특성 문항들

의 평균 점수가 반창의적 성격특성 문항들의 

평균 대비 낮은 점수로 평정되어, 한국 교사 

집단에서 역시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사의 교수 학년, 과목, 경력 및 연령의 

영향

교사들의 개인차 변인이 학생들의 성격특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2, 169) = 0.48, 

p = .62, η2 = .01로, 교수 학년(초․중․고)에 

따른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반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에서도 F(2, 

169) = 0.61, p = .54, η2
 = .01로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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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특성
연구1 - 교사 Kettler 등 (2018)

Mean SD Mean SD

책임감 있는 학생 4.32 0.75 4.73 0.51

약속을 지키는 학생 4.30 0.82 4.65 0.51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학생 4.28 0.73 4.67 0.62

믿을 수 있는 학생 4.27 0.82 4.61 0.65

체계와 틀이 잡혀있는 학생 3.82 0.89 3.46 0.70

실용적인 학생 3.80 0.77 4.07 0.70

독립적인 학생* 3.72 0.84 4.49 0.57

간결 명료한 학생 3.66 0.80 4.36 0.60

일관된 방식으로 행동하는 학생 3.59 0.85 2.92 0.73

상황에 맞게 타협하는 학생 3.55 0.71 4.21 0.66

자율적이고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3.55 0.77 3.11 0.81

불가능에 도전하는 학생* 3.53 0.95 3.96 0.84

감성적인 학생* 3.50 0.75 3.37 0.82

일관된 일상을 선호하는 학생 3.41 0.75 3.63 0.75

자기만의 규칙이 있는 학생* 3.30 0.83 2.36 0.87

모험을 좋아하는 학생* 3.29 0.83 4.27 0.64

개인주의적인 학생* 3.03 1.01 4.24 0.70

순응적이지 않은 학생* 2.64 0.96 3.30 0.84

모호함을 선호하는 학생* 2.52 0.88 2.78 0.79

충동적인 학생* 2.33 1.11 2.49 0.73

주. 1 = 거의 바람직하지 않다 ~ 5 = 상당히 바람직하다,            * 창의적 성격특성

표 1. 교사의 창의/반창의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교사들의 교수 과목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 

역시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창의

적 성격특성의 경우 F(7, 164) = 1.00, p = 

.43, η2 = .04, 반창의적 성격특성의 경우 F(7, 

164) = 0.73, p = .65, η2 = .03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들의 경력(년수) 및 연령(만나이)에 따른 

차이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경력별 교사들의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차이는 F(6, 165) = 

0.89, p = .51, η2 = .03으로 나타났고, 반창의

적 성격특성에 대한 차이는 F(6, 165) = 0.45, 

p = .84, η2
 = .02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도 창의적 성격특성 

및 반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각각 F(3, 168) = 1.84, p = .14, η2
 = .03 및 

F(3, 168) = 0.39, p = .76, η2 = .0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의 개인차 변인

별 성격특성 평가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서희영․장재윤 / 창의성 역설: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믿을수록 타인의 창의적 특성을 더 바람직하게 평가하는가?

- 415 -

1 2 3 4 5 6 7

1. 지식과 기술 

2. 비판적 사고    -.08

3. 창의적 사고 -.34** -.13

4. 의사소통 -.27**  -.49**  -.31**

5. 문제해결 -.47** -.14  -.19*  .01

6. 창의적 성격    -.00  .07  .15 -.08 -.04

7. 반창의적 성격    .09  -.16* -.05  .07  .04  .14

평균   2.76 2.26 2.87 3.11 4.00 3.14 3.90

표준편차   1.47 1.19 1.25 1.28 1.28 0.47 0.55

주. N = 172,    *p < .05, **p < .01

표 2. 교사의 교육목표 중요도와 창의/반창의 성격특성의 상관분석(Spearman’s ρ)

부록에 제시하였다([부록 1, 2, 3] 참조).

교사의 자기 창의성 지각의 영향

교사가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지각하는 정도

에 따라 학생들의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7점 척

도로 평정한 교사의 자기 창의성 지각의 평균 

점수는 4.36 (SD = .77)으로, 최소 2.13, 최대 

6.00의 범위에서 정규분포를 나타내었다(왜도 

= -.40, 첨도 = -.07). 상관분석 결과, 교사의 

자기 창의성 지각과 학생의 창의적 성격에 대

한 바람직성 평가 사이에는 r(172) = .23, p < 

.01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교

사의 자기 창의성 지각과 학생의 반창의적 성

격에 대한 평가 사이에는 r(172) = -.07, p = 

.39로 부적 관련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Kettler et al., 2018)

의 경우 교사의 자기 창의성 지각은 학생의 

창의적 성격특성 평가와는 정적으로, 반창의

적 성격특성 평가와는 부적으로 모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교

사가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생각할수록 학생의 

창의적 성격특성을 보다 바람직하게, 반창의

적 성격특성을 덜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방향

성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의 창의성 중요도 지각의 영향

교육목표로서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믿는 경

우 창의적 성격특성을 더 바람직하게 평가하

는지 확인하였다. 다섯 가지 교육목표 중 가

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목표를 5로 평정

했을 때, 국내 교사들의 교육목표의 순위를 

살펴보면, 교과과정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해

결 능력(M = 4.00, SD = 1.28), 교과과정의 내

용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소통(M = 3.11, SD 

= 1.28), 교과과정의 내용에 대한 창의적 사고

(M = 2.87, SD = 1.25), 교과과정의 지식과 기

술의 숙달 및 습득(M = 2.76, SD = 1.47) 및 

교과과정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사고(M = 

2.26, SD = 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과정의 내용에 대한 창의적 사고를 상

대적으로 높게 평정한 교사들이 학생의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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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특성을 더욱 바람직하게 평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피어만 순위 상관(Spearman’s 

ρ)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

시되어있다. 창의적 사고의 중요도와 학생의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간 정

적 상관이 나타났으나(ρ = .15, p = .054), 이

는 한계적으로 유의하였다(marginally significant). 

반면, 반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평가와의 관

계는 부적이나 유의하지 않았다(ρ = -.05, p = 

.55). 이는 교육목표로서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믿는 교사들의 경우 학생의 창의적 성격특성

을 상대적으로 더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창의 및 반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평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난 선행 

연구(Kettler et al., 2018)와는 차이를 보이는 결

과였다.

창의적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교사

들이 다른 교육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교

사들보다 창의적 성격특성을 더 바람직하게 

평가하는지 확인하고자, 각 교육목표 그룹으

로 나누고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정

한 교육목표 그룹에 할당하여 분산분석을 실

시하였다. 교육목표 그룹별 성격특성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창의

적 성격특성의 경우 F(4, 167) = 0.21, p = 

.93, η2 = .00, 반창의적 성격특성의 경우 F(4, 

167) = 0.99, p = .41, η2 = .02였다. 교육목표 

그룹별 성격특성 평가에 대한 기술통계 자료

는 [부록 4]에 제시하였다. 교과과정의 내용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정한 교사들이 다른 그룹보다 창의적 성격

특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창의적 사고

를 가장 중요하게 평정한 교사 그룹의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평가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

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창의적 사고, 즉 창

의성이 가장 중요한 교육목표라고 믿는 교사

들이라도 창의적 성격특성을 더 바람직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동일

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한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선행 연

구(Kettler et al., 2018)의 연구방법을 따라 분석

한 결과, 한국 교사들 역시 교육목표로서 창

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경우에도 창의

적 성격특성을 더 바람직하게 평가하지는 않

았다. 교사의 경력, 교수 학년 및 과목 등 개

인차 변인은 학생의 성격특성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편, 선행 연구

와 마찬가지로 교사가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생각할수록 학생의 창의적 성격특성을 보다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2

연구대상 및 절차

IBP(Invitation Based Panel)를 보유한 온라인 

조사업체(연구 1과 중복을 피하고자 다른 업

체를 선정함)를 통해 국내 소재 기업의 정규

직 직장인들(N = 331)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주제를 ‘직장인의 업무

환경 및 업무 사안에 대한 구성원 지각 조사’

로 제시하고, 연구 1에서와 같이 조사 시점을 

1차와 2차로 달리하여, 1차 조사는 핵심역량 

중요도, 자기 창의성 지각 및 창의적 마인드

셋을 측정하였고, 일주일 후 2차 조사에서는 

창의적 성격특성 및 반창의적 성격특성의 바

람직성을 평가하게 하였다.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남성 165

명, 여성 166명이 참여하였고, 평균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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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세(SD = 9.35)로 30대(106명, 32.02%)와 

40대(100명, 30.21%)가 가장 많았고, 20대(65명, 

19.64%)와 50세 이상(60명, 18.13%)이 포함되었

다. 경력기간은 평균 13.16년(SD = 8.58)으로 5

년 이하(78명, 23.56%), 6-10년(69명, 20.85%), 

11-15년(63명, 19.03%), 16-20년(59명, 17.82%), 

21년 이상(62명, 18.73%)이었다. 직급은 대리급

(100명, 30.21%), 사원급(87명, 26.28%)의 순으

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과장급(55명, 16.62%), 

차장급(34명, 10.27%), 부장급(41명, 12.39%) 그

리고 임원급(14명, 4.23%)이 포함되었다. 학력

은 총교육년수로 조사하였고 평균 15.54년

(SD = 1.74)으로 대학졸업자(16년)가 259명

(78.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고교졸(12년 

이하; 33명, 9.97%)과 대학원(17년 이상; 39명, 

11.78%)으로 구성되었다. 직군은 사무직이 215

명(64.9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전문기술직(60명, 18.13%), 연구개발직

(26명, 7.85%), 영업판매직(13명, 3.93%), 생산

기능직 및 기타(17, 5.13%)로 나타났다. 산업

군별로는 제조․화학(69명, 20.85%), 서비스(38

명, 11.48%), 유통․무역․운송(38명, 11.48%), 

의료․제약․복지(37명, 11.18%), 교육업(34명, 

10.27%), 공공기관 및 협회(29명, 8.76%), IT․

통신(26명, 7.85%), 건설(21명, 6.34%) 외 은행, 

미디어, 기타(39명, 11.78%)로 참가자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국내 여러 산업군별 

종사자를 어느 정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도구

역량 중요도

Bartram(2005)의 8대 핵심역량을 참고하되,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추

구하는 핵심역량들을 반영하고자, 대한상공회

의소가 2008년부터 발행하는 ‘100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보고서’(대한상공회의소, 2018)

를 조직심리학 전공자들과 함께 검토하여, 총 

일곱 개의 핵심역량(주도성, 팀워크, 의사소통, 

분석․기획력, 창의성, 글로벌역량, 도전정신)

을 선정하였다. 설문에서는 각 역량에 대한 

세 가지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는데, 1) 해당 

역량의 중요도, 2) 해당 역량 결여 시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 3) 해당 역량이 업무 수행에서 

필요한 빈도를 5점 (0점 - 4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 역량별 중요도, 지장도 및 빈도의 세 문

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주도성(α = 

.69), 팀워크(α = .80), 의사소통(α = .81), 분

석․기획력(α = .82), 창의성(α = .85), 글로벌

역량(α = .88), 도전정신 (α = .85), 의사소통(α 

= .81)이었다. 모든 역량에서 내적 합치도가 

높게 나왔기에 세 문항(중요도, 지장도 및 빈

도)의 점수를 평균하여 각 역량의 중요도 지

표로 설정하였다.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창의

성 역량의 상대적 중요도와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창의성 역량을 포함한 일곱 개 역량의 평균점

수를 개인 내 순위로 변환(동률이 다수인 경

우 동률을 평균 순위로 변환)하여 스피어만 

순위 상관(Spearman’s ρ)을 파악하고, 이에 더해 

역량 중요도 지표와 창의적․반창의적 성격특

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와의 상관(Pearson’s r)

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자기 창의성 지각

연구 1에서 사용한 문항을 동일하게 사용하

였다. 직장 상사, 동료, 후배 및 친구나 가족 

등이 응답자의 특성에 대해 평가한다고 생각

할 때, 각 특성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동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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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

렇다)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에 반응하

도록 하였고, 마찬가지로 여덟 문항의 점수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기 창의성 지각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7이었다.

창의적 마인드셋

Karwowski(2014)가 제안하고 타당도를 입증

한 창의적 마인드셋(CMS; Creative Mind Set) 척

도로 창의적 성장/고정 마인드셋을 측정하였

다. 각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리커트 

척도로(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

다) 응답하게 하였고, 각 다섯 문항의 점수를 

평균을 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

로, 성장 마인드셋의 경우 ‘적절한 조건이 주

어진다면 누구나 어느 순간에 창의적인 무엇

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누구든 특정 수

준에 이르는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 등과 같

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2이었다. 고

정 마인드셋의 경우 ‘창의성은 타고난다, 타고

난 재능 없이는 삼류 수준에 머무르고 만다’, 

‘창의성은 개발될 수 있지만, 사람은 진짜 창

의적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이다’ 등과 

같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이었다.

창의적․반창의적 성격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연구 1에서 사용한 창의적/반창의적 성격특

성 각 10문항을 ‘학생’ 대신 ‘사람’으로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창의적․반창의적 성격특성 

각 10문항을 무작위로 제시하고, 제시된 성격

특성을 가진 동료를 떠올릴 때, 그 특성이 업

무에 있어 얼마나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지의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 = 거의 바람

직하지 않다, 5 = 상당히 바람직하다)로 평가

하게 하였다. 창의적 성격특성 10문항과 반창

의적 성격특성 10문항 각각의 점수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창의적 성격특성 10문

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9, 반창의

적 성격특성 10문항의 신뢰도 계수(α)는 .70으

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SPSS 22.0을 사용하여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

계분석, 상관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

고, 창의적 특성과 반창의적 특성 간 평균 차

이 검정을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

다. 추가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 직급 및 교육수준을 통제한 후, 창의성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창의적․반창의적 성격

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의 관계를 확인하

였고, 이에 더해, 선행 연구 및 연구 1에서 성

격특성 평가에 유일하게 영향을 미친 개인차 

변인인 자기 창의성 지각과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의 관계에 및 이 관계에 대한 

창의적 마인드셋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창의적․반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구성원 

지각

직장인의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창의적 성격특성 

문항의 평균 점수는 반창의적 성격특성 문항

의 평균 점수보다 모두 낮게 나타났다. 두 점

수 간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응

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창의적 성격특성 

평균 2.75(SD = .38)과 반창의적 성격 평균 

4.06(SD = .34)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였다(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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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특성
연구2 - 직장인 연구1 - 교사

Mean SD Mean SD

책임감 있는 사람 4.70 0.49 4.32 0.75

약속을 지키는 사람 4.63 0.54 4.30 0.82

믿을 수 있는 사람 4.59 0.53 4.27 0.82

실용적인 사람 4.21 0.61 3.80 0.77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 4.21 0.70 4.28 0.73

간결 명료한 사람 3.94 0.65 3.66 0.80

체계와 틀이 잡혀있는 사람 3.79 0.81 3.82 0.89

상황에 맞게 타협하는 사람 3.75 0.72 3.55 0.71

일관된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 3.50 0.81 3.59 0.85

일관된 일상을 선호하는 사람 3.28 0.67 3.41 0.75

자기만의 규칙이 있는 사람* 3.19 0.69 3.30 0.83

독립적인 사람* 3.18 0.69 3.72 0.84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 3.15 0.85 3.53 0.95

자율적이고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3.06 0.70 3.55 0.77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 2.99 0.68 3.29 0.83

감성적인 사람* 2.93 0.71 3.50 0.75

순응적이지 않은 사람* 2.61 0.67 2.64 0.96

개인주의적인 사람* 2.35 0.88 3.03 1.01

충동적인 사람* 2.03 0.79 2.33 1.11

모호함을 선호하는 사람* 1.98 0.71 2.52 0.88

주. 1 = 거의 바람직하지 않다 ~ 5 = 상당히 바람직하다,            * 창의적 성격특성

표 3. 직장인의 창의적 성격특성과 반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46.13, df = 330, p < .001, d = 2.54).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은 창의적 성격특성을 가진 동

료 구성원들을 반창의적 성격특성을 가진 구

성원들보다 덜 바람직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1이 지지되었다. 

한편, 조직 장면에서 성격특성에 대한 평가

는 학교에서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ettler 등(2018) 연구 및 연구 1에서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던 일부 창

의적 성격특성 문항들(‘독립적인’, ‘모험을 좋

아하는’, ‘개인주의적인’)이 연구 2에서는 모두 

반창의적 성격특성 문항들보다 낮게 평정되었

다. 이는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에 반하는 

편향이 교사들의 경우보다 더 극명하게 드러

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창의적 성격

특성 중 가장 상위로 평정된 ‘자기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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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 주도성역량 .38**  .39** .49**   .45** .30** .51** .07 .21**

2. 팀워크역량 -.08  .68** .44**   .36** .34** .40** -.12* .22**

3. 의사소통역량  .04    .05 .43**   .27** .20** .33** -.05 .27**

4. 분석기획역량  -.22** -.38** -.19**   .65** .51** .56** .02 .22**

5. 창의성역량  -.26** -.25** -.20** .01 .59** .72** .08 .12*

6. 글로벌역량  -.37** -.21** -.22**   -.03  -.11* .70** .14* .11*

7. 도전정신역량 -.10 -.18** -.14** -.22** -.08   -.03 .10 .13*

8. 창의성격평가 -.04 -.20**   -.02    .01  .10   .09   .10   -.02

9. 반창의성격평가 -.07   -.01 .03    .10 -.06   -.04   .01 .0

평균 2.34   2.80   3.16   2.43 1.95  1.72  1.92   2.75   4.06

표준편차 0.68   0.82   0.75   0.85 0.94  1.02  0.91   0.38   0.34

주. N = 331, *p < .05, ** p< .01, lower triangle = Spearman’s ρ(rho), upper triangle = Pearson’s r

표 4. 핵심역량과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의 상관분석

이 있는 사람’의 경우, 연구 1의 국내 교사들

로부터는 창의적 성격특성 중 중간 정도의 순

위로 평정되었고, 선행 연구(Kettler et al., 2018)

에서는 교실 질서의 위협으로 여겨져(Sternberg 

& Grigorenko, 1997) 가장 덜 바람직한 평가를 

받은 문항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장면과 

기업 조직 장면에서의 주요 목표 차이에서 기

인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 

간의 문화 간 차이로도 이해할 수 있다.

역량 중요도 지각과 성격특성 평가 간의 

관계

구성원의 창의성 역량 중요도 지각(중요도, 

지장도 및 빈도의 평균)과 창의 및 반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창의성 역량 중요도와 

창의적 성격특성의 바람직성 평가 간 유의하

지 않은 정적 상관이 나타나(r = .08, p = .15), 

가설 2a가 지지되었다. 창의성 역량 중요도와 

반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간

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r = 

.12, p < .05), 가설 2b도 지지되었다. 두 상관

계수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 종속 표본의 상관계수의 차이 검증(Steiger, 

1980)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Z = -.05, p = .61).

추가로, 일곱 개 역량의 상대적 중요도와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역량의 중요도를 개인 내 역

량 순위로 변환(동률이 다수인 경우 동률을 

평균 순위로 변환)하여 스피어만 순위 상관

(Spearman’s ρ)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창의성 

역량과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

가 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ρ = 

.10, p = .07), 반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

직성 평가와도 부적이지만 유의한 상관이 나

타나지 않았다(ρ = -.06, p = .29). 창의성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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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1. 성별

2. 연령 .00

3. 학력 -.12* .03

4. 자기창의성지각 -.27** .10 .08

5. 창의적성장마인드셋 -.12*   .19** .00   .39**

6. 창의적고정마인드셋 .10 -.03 -.08  -.18**   -.37**

7. 창의적성격특성 -.05 -.08 .04    .18***   .11*  .05

8. 반창의적성격특성 .05 -.06 .04  .00   .17** -.01 -.02

평균 .50  39.48 15.54 3.00 3.47 2.94 2.75 4.06

표준편차 .50   9.35 1.74 0.53 0.54 0.70 0.38 0.34

주. N = 331, *p < .05,  **p < .01,   ***p < .001

표 5. 개인차 변인과 성격특성 평가의 상관분석

량의 상대적 중요도는 창의적․반창의적 성격

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창의성 역량 이외의 핵심역량과 성

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간 관계를 보면, 

팀워크 역량의 중요도와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간에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r = -.12, p < .05, ρ = -.20, p < 

.01). 이는 팀워크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할수

록, 창의적 성격특성을 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기 창의성 지각의 영향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지각하

는 정도에 따라 동료의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

한 바람직성 평가가 달라지는지 확인하였고, 

상관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5점 척

도로 평정한 조직 구성원의 자기 창의성 지각

의 평균 점수는 3.00 (SD = .53)으로, 최소 

1.50, 최대 4.75의 범위에서 정규분포를 나타내

었다(왜도 = -.01, 첨도 = .01). 상관분석 결과, 

직장인의 자기 창의성 지각과 동료 구성원의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사이

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r = .18, p < 

.001), 가설 3이 지지되었다. 반면 조직 구성원

의 자기 창의성 지각과 동료의 반창의적 성격

특성에 대한 평가 사이에는 관련성이 나타나

지 않았다(r = .00, p = .98). 

창의적 마인드셋의 조절효과

상관분석을 통해 자기 창의성 지각과 창의 

및 반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것에 더하여, 위계적 회

귀분석을 통해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인구통계적 특성(성별, 연령, 직급 및 교육

수준)을 통제하고, 자기 창의성 지각과 성격특

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간의 관계에 창의적 

마인드셋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

단계에서 통제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와 3단

계에 각각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그리고 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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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Step 2 Step 3 Step 4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 2.75  13.09
***

2.79  13.47
***

2.80 13.50
***

2.80 13.64
***

성별a  -0.03 -0.04 -0.77 0.01 0.01  0.14 0.01 0.01  0.17 0.03 0.03  0.59

연령b
0.00 -0.08 -1.39 0.00  -0.10 -1.76 0.00 -0.11 -1.91 0.00 -0.12 -2.10

*

교육c
0.01 0.04  0.72 0.01 0.03  0.58 0.01 0.03  0.62 0.01 0.04  0.74

자기창의성지각   0.14 0.19  3.42*** 0.12 0.17  2.79** 0.11 0.16  2.61**

창의적성장

마인드셋(GMS)
      

0.04 0.06  1.06 0.04 0.06  1.04

자기창의성 x GMS          -0.16 -0.14 -2.55
*

Ｆ(p) 1.043 (.37) 3.730
**

(.006) 3.210
**

(.008) 3.808
**

(.001)

R2 0.01 0.04 0.05 0.07

ΔR2
  0.04   0.00   0.02   

주. N = 331, 종속변수: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p < .05,  **p < .01,  ***p < .001, 
   a더미변수 (남성 = 0, 여성 = 1), b만나이, c총교육년수 (ex. 대졸 16년)

표 6. 위계적 회귀분석: 창의적 성장마인드셋의 조절효과

 Step 1 Step 2 Step 3 Step 4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 2.75  13.09*** 2.79  13.47*** 2.77  13.41*** 2.74  13.16***

성별a
-0.03 -0.04 -0.77 0.01 0.01  0.14 0.00 0.00  0.06 0.00 0.00  0.06

연령b
0.00 -0.08 -1.39 0.00 -0.10 -1.76 0.00 -0.10 -1.75 0.00 -0.09 -1.68

교육c 0.01 0.04  0.72 0.01 0.03  0.58 0.01 0.04  0.68 0.01 0.05  0.84

자기창의성지각    0.14 0.19  3.42
***

0.15 0.21  3.63
***

0.14 0.19  3.25
**

창의적고정

마인드셋(FMS)
      

0.05 0.09  1.62 0.05 0.09  1.62

자기창의성 x FMS          0.06 0.07  1.27

Ｆ(p) 1.043 (.37) 3.730** (.006)  3.523** (.004)  3.212**(.004)  

R
2

0.01 0.04 0.05 0.06

ΔR2   0.04   0.01   0.01   

주. N = 331, 종속변수: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p < .05,  **p < .01,  ***p < .001, 
   a더미변수 (남성 = 0, 여성 = 1), b만나이, c총교육년수 (ex. 대졸 16년)

표 7. 위계적 회귀분석: 창의적 고정마인드셋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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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기창의성과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간 관계: 창의적 성장마인드셋의 조절효과

계에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

석 절차를 따랐다. 조절변인의 경우, 창의적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을 별도로 분

석하였다(표 6, 표 7).

분석 결과, 자기 창의성 지각이 창의적 성

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과 관련하여, 창의적 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

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β = -.16, t = -2.55, 

p < .05). 그러나 창의적 성장 마인드셋이 높

을수록 자기 창의성과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

한 바람직성 평가 간 정적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창의적 성장 마인드셋

이 낮은 경우에만 정적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그림 1). 이는 창의성이 노력

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창의적 성장 마

인드셋이 높은 경우, 자신이 창의적이라고 지

각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창의적 성격

특성을 일관적으로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반면, 

창의성이 변화하기 어렵다고 믿는, 성장 마인

드셋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스스로 창의적이

라고 믿을수록 타인의 창의적 성격특성을 더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4a는 기각되었다. 

한편, 자기 창의성 지각이 창의적 성격특성

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하여, 창의적 고정 마인드셋의 조절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다(β = .06, t = 1.27, p = .20). 

따라서 구성원의 자기 창의성 지각과 동료 구

성원의 창의적 성격특성 평가 간의 정적 관계

에 창의적 고정 마인드셋은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4b가 지지되

었다. 

연구 2의 결과를 요약하면, 직장 맥락으로 

확장하여 창의성에 대한 중요도 지각과 창의

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사이의 관

계를 확인했을 때, 연구 1의 결과와 일관되게 

창의성 역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부 창의적 성격특성이 상대적

으로 바람직하게 평가된 교육 장면과 달리 직

장 맥락에서는 창의적 성격특성이 반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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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특성보다 덜 바람직하게 평가되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 창의성 역설 현상은 오히려 조

직 장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조직 장면에서 역시 스스

로 창의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동료의 창의적 

성격특성을 보다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것을 

재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창의적 성장 마인

드셋이 이 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창의성 역설 현상을 조명하고자 

창의적 성격특성을 가진 학생 및 구성원에 대

한 인식에 주목하고, 국내 교사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창의성에 대한 중요도 지각과 창의

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간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선행 연구를 반복하고, 그 결과가 재현되는 

것으로 확인함으로써 한국 교육 장면에서도 

창의성에 대한 역설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조직 장면으로 확

장하여 조직 구성원들에게 암묵적으로 형성되

어 있는 창의성에 반하는 편향, 즉 창의성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조명하고 창의성의 발현 

및 창의적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법 모

색에 앞서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를 반복검증하기 위해, 연구 

1에서는 국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성격

특성 평가와 반창의적 성격특성 평가 결과에 

대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고, 교사의 교

수 학년 및 과목, 경력과 연령에 따라 창의

적․반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

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이 학생의 

창의적 성격특성을 평가함에 있어 문화적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국내 교사들도 창의

적 성격특성을 반창의적 성격특성보다 덜 바

람직하게 평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육목

표로서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믿는 교사들도 

학생의 창의적 성격특성을 더 바람직하게 평

가하지는 않았고, 교사의 경력이나 가르치는 

과목과 학년 등의 개인차 변인은 학생의 성격

특성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한편, 교사가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생각할

수록 학생의 창의적 성격특성을 보다 바람직

하게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조직 맥락에서 창의적 성격특성 평가

와 반창의적 성격특성 평가 결과에 대해 대응

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조직 구성원들 역

시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해 반창의적 성격특

성보다 덜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로써 선행 연구 및 연구 1의 교실 장

면에서 교사가 창의적 성격특성을 가진 학생

을 덜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것과 같이, 직장

에서도 창의적 성격특성을 가진 구성원을 덜 

바람직하게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격

특성 문항 수준에서 평정된 평균 점수를 기준

으로 두 연구를 비교해보면, 일부 창의적 성

격특성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정되었던 교실 

장면과 달리, 직장 장면에서는 반창의적 성격

특성은 상대적으로 모두 높게 평정되고 창의

적 성격특성은 모두 낮게 평정되어, 창의적 

성격특성 중 어떤 특성도 반창의적 성격특성

보다 더 높게 평가되지 않았다. 이는 교사가 

창의적 성격특성을 가진 학생을 바라보는 관

점과 조직 구성원이 동료의 창의적 성격특성

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조

직 맥락에서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더 잘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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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학교에서는 학생이 

혼자서 공부에 집중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타

나지만, 조직에서는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으

로 좋은 성과를 얻기보다는 타인과의 협력과 

팀워크를 통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

의 핵심역량과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

직성 평가 간 관계에서 팀워크 역량 및 의사

소통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창의적 성격

특성을 덜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

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셋째, 창의성 역량의 중요도와 창의적․반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평가와의 단순 상관 

및 순위 상관을 살펴보았다. 창의성 역량 중

요도와 창의적 성격특성의 바람직성 평가 간

에는 단순 상관과 순위 상관 모두 유의한 결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창의성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도 다른 구성원의 창의적 

성격특성을 더 바람직하게 평가하지는 않음을 

뜻하며, 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창의성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창의적 성격특성을 특별히 더 바람직하게 평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지지하였다. 

반면 창의성 역량 중요도와 반창의적 성격특

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와는 유의한 정적 상

관이 나타나, 이 또한 창의성에 대한 역설 및 

편향의 근거로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기 창의성 지각과 창의적 성

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와의 관계를 창

의성에 대한 개인적 신념을 나타내는 창의적 

마인드셋이 조절하는지 조사하여 창의성을 촉

진하는 경계 조건으로서 개인의 신념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상관분석을 통해 자신이 

창의적이라고 지각할수록 타인의 창의적 성격

특성도 더욱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것을 확인

하여, 선행 연구 및 연구 1과 같은 결과를 도

출하였다. 나아가 창의적 성장 마인드셋을 가

진 사람들은 창의적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창의적 자기효능감, 자기 창의성 평정 및 창

의적 행동 등과 정적 상관이 나타나는 반면, 

반대로 창의적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

은 창의적 행동을 위축시키며, 창의적 자기 

정체성 등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선행 연

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창의적 성장 마인드

셋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자기 창의성 지각과 타인의 창의적 성격특

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간의 정적 관계에서 

창의적 성장 마인드셋이 높을수록 그 정적 관

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오히려 창

의적 성장 마인드셋이 낮은 경우에 조절효과

가 나타났다. 이는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생각

하는 동시에 창의성은 쉽게 변화시키기 어렵

다고 믿는 경우, 창의적 성격특성을 가진 다

른 구성원을 자신과 더욱 유사하게 인식하고, 

창의적 성격특성을 가진 다른 구성원을 바람

직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편, 상관분석 결과 창의적 성장 마인드셋과 

자기 창의성(r = .39, p < .01), 타인의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평가(r = .11, p < .05) 사이

에는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나타나, 창의적 

마인드셋에 따라 자기 자신과 타인의 창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Karwowski, 

2014)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단, 창의성에 

대해 노력에 따라 변화 및 발전시킬 수 있다

고 더욱 강하게 믿는 창의적 성장 마인드셋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창의적 성격특성의 바

람직성을 평가할 때,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믿

는 정도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바람직하게 평

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추가로, 창의적 성장 

마인드셋 평균점수(3.47)를 기준으로 상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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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3.90, SD = .28, n = 168 / M = 3.03, 

SD = .34, n = 163)을 구분하여 창의적 성격

특성 평가에서의 차이 검증(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에 근접하는 차이를 보였다(상

집단 M = 2.79, SD = .39 / 하집단 M = 2.70, 

SD = .36, t = 1.89, df = 329, p = .059, d = 

.21).

반면, 자신의 능력이나 성격특성 등을 고정

된 것으로 보고 창의성은 변화될 수 없는 것

이라고 믿는 창의적 고정 마인드셋은 예상한 

바와 같이 자기 창의성 지각과 창의적 성격특

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았다.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창의성 역설 현상은 

조직의 생존과 적응을 위해 중요한 핵심역량

으로서 창의성이 강조되어도,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도록 창의적 분위기를 형성

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억압하는 분위기가 형

성되는 언행불일치의 경영이 될 가능성이 커

질 수 있음(Hunter et al., 2007; Sternberg, 2005)

을 시사한다.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21세

기의 경영 환경에서 조직의 생존 및 경쟁 우

위를 점하기 위해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은 혁

신과 성공의 주요 동력으로 창의성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Zhou & Hoever, 2014). 이에 

따라 창의적 인재선발과 조직문화 및 분위기

를 형성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 조직에서는 일반적으

로 학교 장면에서보다 더 창의적 성격특성을 

덜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성이 강조되는 환경에서도 창

의적인 아이디어를 저평가하거나 창의적 특성

을 가진 리더를 현명하지 않은 리더로 바라보

는 것과 같은 창의성에 대한 역설적 인식은 

창의성에 반대하는 편향(bias against creativity)이

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오래 지속되고, 편

재된(ubiquitous)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창의성에 대한 역설과 편향은 창의

성이 중요한 역량으로 강조되어도, 조직 구성

원들의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우선순위

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

서 역량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정한 일곱 

개의 핵심역량 중 참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역량은 의사소통역량과 팀워크였으며, 

이 두 역량과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

성 평가 간에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따라

서, 어떤 역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창의적 성격특성을 가진 구성원에 대한 

조직 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이 다시 한번 

강조되며, 이러한 인식이 구성원들 간의 얼마

나 공유되는지에 따라 창의성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에서 수행되는 일들이 더욱 복잡해지고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지식 노동(knowledge 

work)으로 변화함에 따라 팀 기반의 조직 구조 

및 업무 수행이 늘고 있다. 이러한 팀 기반 

구조에서는 팀 효과성(team effectiveness)을 위해 

팀워크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이다. 따

라서 팀워크 역량에 대한 중요도 지각과 창의

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간의 유의

한 부적 관계는 팀 구조를 가진 조직에서 창

의적 성격특성을 방해 요소로 간주할 가능성

이 높으며, 창의성에 대한 억압적 분위기 혹

은 창의성에 반하는 편향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일곱 개 역량 중에서 

창의적 성격특성 바람직성과 유의한 정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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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을 보인 것이 글로벌역량이라는 점이다. 

이는 국가 간 경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글로

벌역량이 높게 요구된다고 지각할수록 창의성 

역시 더욱 필요한 역량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환경에서는 더 새롭고 독

창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성격

특성이나 자질이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 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본 연구는 창의성의 발현이나 제고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창의성에 대한 구성원의 지각을 확인할 필요

성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진다. 

창의성에 대한 역설과 편향은 창의적인 아

이디어를 제대로 인식하는 능력을 방해한다

(Mueller et al., 2012).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창

의성을 성공과 연합하여 생각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사회적 배척과 같은 잠재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창의적인 발상 자체를 

억압하기에 이를 수 있다. 

Sternberg와 Lubart(1996)는 창의성을 일상적

이고 평범한 프로세스를 거쳐 나타나는 비범

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창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달리 창의성을 

예술(art)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거나, 창의성은 

타고난 천재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창의성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보편적으로 나

타나는 현상이다(장재윤 등, 2023; Benedek et 

al., 2021).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에 대해 이

러한 잘못된 믿음이 창의성에 대한 역설 현상

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직 구성

원들이 창의성 및 창의적 성격특성을 가진 구

성원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이해하고, 나아가 

조직의 분위기, 문화와 규칙 등 조직 내 창의

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함께 파악할 수 있

는 향후 연구의 시작점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조직 맥락에서 창의성은 기존의 틀을 

깨는 파격적이고 급진적(radical) 창의성뿐만 아

니라 기존의 틀 안에서 부가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점진적(incremental) 창의성 또한 중

요하다(이순묵 등, 2008; Gilson & Madjar, 

2011). 본 연구의 결과 창의적 성격특성에 대

한 바람직성 평가에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은 자기 창의성 지각이었으며, 이

를 창의적 성장 마인드셋이 조절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창의적 성장 마인드셋이 낮은 경우 

자신의 창의적 정체성과 타인의 창의적 성격

특성을 연합하여 타인의 창의적 성격특성을 

보다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창의적 성장 마인드셋이 높을수록 타인의 

창의적 성격특성을 보다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스스로 창의적이라

고 지각하는 것에 더해 조직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점진적 창의성, 즉, 크고 작은 창의적 

경험, 또는 일상의 업무 중 창의적 측면을 발

견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구성원 자신과 타인

의 창의성이 변화할 수 있다는 창의적 성장 

마인드셋으로의 전환을 꾀할 때 창의성 역설

을 줄이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구성원의 지각에 초점을 

두고 업무 맥락 특성과 개인 특성 관련 모든 

변인에 대해 자기보고(self-report) 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전 연구(DiLiello 

et al., 2011)에서 자기 보고식 평정이 효과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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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으나, 본 연구는 모든 

변인을 개인의 지각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 상사-부하 평정 

등 교차검증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

를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타당

도가 확인된 창의적 인물의 일반적인 성격특

성과 반창의적 성격특성을 제시하고, 그중 창

의적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를 중심

으로 변인 간 관계와 영향을 살펴보았다. 설

문 조사 시 조직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 지시

문을 통해 각 성격특성에 대해 ‘업무에 있어’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평가하도록 제시하였으

나, 참가자들이 성격특성을 평가할 때, 업무 

맥락과 관계없이 개인의 선호도에 의해 싫고 

좋음을 기준으로 각 성격특성을 평정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성격특성 외에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 

평가, 과제(task) 관련 창의성을 함께 평가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성과압력과 같은 맥

락 특성 변인과 창의성의 관계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창의성 연구가 증가하고 많은 선구적

인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창의성에 대한 이해

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창의성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심리학적 구성

개념이며, 이러한 창의성을 이해하는 데는 큰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동일방법편향을 줄이기 위해 설문 시 

1차와 2차로 조사 시기를 구분하여 구성원들

이 일반적으로 창의적 성격특성을 어떻게 평

가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향후 연

구에서는 동일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를 계획하여, 창의성의 정의와 창의성의 

수준(4C) 등에 대한 창의성 관련 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하여 창의성에 대한 이해 수준을 개

선한 뒤 교육 이전과 이후에 창의성에 대한 

구성원 지각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함으

로써, 창의성에 대한 합의된 정의 및 이해가 

창의성에 대한 지각 및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창

의성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도 창

의적 성격특성보다 반창의적 성격특성을 더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창의

성에 대한 역설 및 편향을 확인하였다. 한편, 

주요 분석의 대상은 아니었으나 일곱 가지 핵

심역량 중 팀워크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구성원들은 창의적 성격특성을 더욱 부정적으

로 평가한 결과에 주목하여 관련 후속 연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Kaufman(2016)은 

사회적 규범(social norm)이 최소저항경로(path 

of least resistance)로 작용하여 이것이 창의성의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팀워크를 강조하는 분위

기(climate)가 사회적 규범에 대한 압력으로 작

용하여 구성원들의 창의성에 대한 태도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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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eativity paradox: The more you believe creativity is

important, the more desirable you rate

the creative characteristics of others?

Hui Young Suh              Jae Yoon Chang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Creativity Paradox which is a phenomenon that creative people are not 

appreciated where creativity is emphasized, and to explore individual differences that affect the 

phenomenon. As per the previous research (Kettler et al., 2018) that even teachers who say they value 

creativity as educational goals actually find creative characteristics undesirable through the replication from 

school (Study 1) and expansion to organization (Study 2). In Study 1, 172 schoolteachers in Korea 

completed 2 waves of survey for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goals including creativity and personal 

creativity with the desirability on characteristics for both creative indicative and contraindicative. In study 

2, 331 fulltime employees completed 2 waves of survey including creative mindsets. Result indicated that 

both teachers and employees in this study rated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creativity as less desirable 

than those characteristics that are considered contraindicative, which confirms the Creativity Paradox. No 

effects were found based on the individual differences, but the level of personal creativity related to how 

desirable they rate others’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creativity. As a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moderating effect of creative growth mindset was partially presen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 creativity and the members’ perception of creative characteristics, while no effect of 

fixed-creative mindset was presented. This study was intended to highlight the need of examining the 

implicit theory of, attitude toward, and changes of norms and climate related to creativity in the 

organizational context The implications, limits and future research sugges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Creativity, Creativity Paradox, Creative characteristics, Creative mindsets, Self-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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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성격특성 반창의적 성격특성

교수 학년 Mean SD Mean SD

초등 (n = 59) 3.09 .41 3.96 .54

중등 (n = 47) 3.16 .50 3.84 .63

고등 (n = 66) 3.17 .49 3.89 .52

부록

부록 1. 교수 학년별 창의/반창의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창의적 성격특성 반창의적 성격특성

교수 과목 Mean SD Mean SD

과학 (n = 17) 3.25 .43 3.84 .60

국어 (n = 18) 3.25 .46 3.93 .40

기타a (n = 34) 3.13 .35 3.89 .49

사회 (n = 23) 3.09 .57 3.92 .62

수학 (n = 22) 3.28 .46 3.84 .57

영어 (n = 14) 3.03 .43 4.10 .48

체육 (n = 11) 3.17 .59 3.63 .75

전과목b (n = 33) 3.02 .50 3.94 .57

주. a기타: 음악, 안전, 특수, 보건, 상담, 영양, 진로, 사서, 정보, 지리, 환경, 프로그래밍, 원예, 한자, 기계, 

가정, 기술, 독서 등
    b전과목: 초등전과목

부록 2. 교수 과목별 창의/반창의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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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성격특성 반창의적 성격특성

 Mean SD Mean SD

경력(년수)

5년 이하 (n = 20) 3.15 .60 3.78 .57

6년-10년 (n = 19) 3.22 .50 3.88 .66

11년-15년 (n = 35) 3.07 .43 3.95 .44

16년-20년 (n = 33) 3.04 .43 3.86 .63

21년-25년 (n = 22) 3.19 .51 3.99 .50

26년-30년 (n = 18) 3.12 .37 3.81 .55

31년 이상 (n = 25) 3.28 .46 3.96 .58

연령(만나이)

20-29세 (n = 9) 2.92 .51 3.90 .54

30-39세 (n = 33) 3.12 .53 3.81 .62

40-49세 (n = 63) 3.09 .45 3.91 .53

50세 이상 (n = 67) 3.23 .44 3.93 .56

부록 3. 교사의 경력 및 연령별 창의/반창의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창의적 성격특성 반창의적 성격특성

교육목표 Mean SD Mean SD

지식과 기술 (n = 37) 3.15 .51 3.99 .54

비판적 사고 (n = 9) 3.19 .53 3.61 .62

창의적 사고 (n = 20) 3.06 .53 3.84 .62

의사소통 (n = 20) 3.19 .45 3.98 .53

문제해결 (n = 86) 3.14 .44 3.89 .56

부록 4. 교사의 교육목표 중요도별 창의/반창의 성격특성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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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창의성 지각

나는 창의적이다.

나는 복잡함보다 간결함을 선호한다. (R)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나는 내성적이고 실용적이다. (R)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떠올린다.

나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나는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다.

창의적 성장마인드셋

적절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누구나 어느 순간에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누구든 특정 수준에 이르는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인내와 노력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듯, 창의성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재능보다 중요하다.

자신이 어느 수준의 창의성을 드러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언제나 창의성은 향상시킬 수 있다.

창의적 고정마인드셋

창의적이냐 아니냐는 노력한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창의성은 타고난다: 타고난 재능 없이는 3 류 수준에 머무르고 만다.

창의성은 개발될 수 있지만, 사람은 진짜 창의적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창의적이고 다른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연습이 이것을 바꾸지는 못한다.

진정한 창의적 능력은 타고 나는 것이며, 일생 동안 변함이 없다.

부록 5. 설문문항


